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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식품팀 도윤정 팀장(02-6260-1231), 김동영 사무관(1232) / 제공일 12월 22일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농정의 틀을 바꾸겠습니다.

농특위원장, 동원그룹 명예회장과 수산 현안 논의
- 시대 변화에 발맞춘 ｢농수산업 Ver.2｣ 정책 방안 필요 -

□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월 21일 수산분야

발전을 위한 혜안을 구하고자 동원그룹 김재철 명예회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 지난 12월 5일에 취임한 장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 농림

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한 다양한 농･수산 기관장들과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금번에 면담을 가진 김재철 명예회장은 원양어업의 선구자이자 수산

업계 성공 신화를 쓴 원로로서, 향후 농특위가 지향해야 할 농수산

정책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 장위원장과 김회장은 농･수산분야 역시 4차산업 혁명 기술이 반영

된 생산으로 변화해야 함에 공감하고, 농･수산업의 규모화, 조직화,

과학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 정책 역시 단순 지원을

넘어 개별 농･수산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김재철 회장은 “시대변화에 발맞춰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정부의 정책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버전2(Ver.2)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이에, 농특위 장태평 위원장은 “농･수산분야에 AI, IoT가 접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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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의 생산방식 도입과 더불어 이를 잘 이끌수 있는 인재 양성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 또한, 장위원장은 “농업 대비 수산업계의 목소리가 정부에 잘 전달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수산분야 업･단체분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면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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